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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주님, 진정 영 휴거의 급을 더욱더 높여 

가시는 때이니만큼 그 전에 죄라고 인식하지 못한 

죄, 감추고 숨겨 놨던 죄마저 하나하나 다 드러내시

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때의 회개에 대해 더욱 자세히 세밀히 알고 

싶어요.)

*성자 주님의 말씀*

사랑아. 

네 말대로 그전까지는 

죄라고 인식시키지 않았던 것, 

스스로가 숨기고 감추었던 죄 모두 

지금 이 영 휴거의 역사 속에서는 

나 성자가 한 명, 한 명에게 다니며 

친히 그 죄와 들보를 드러내며 회개시키고 있다. 

너의 죄도 

내가 각종 방법들을 통해 다 드러내어 

나 성자와 분체에게까지 

온전히 회개하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이 영 휴거 역사 속에서는 

자기의 죄, 모순이 남아 있는 자들은 

그 자체가 올무가 되어 

섭리길을 계속해서 가기가 

너무나 괴롭고 어려울 게다. 

지금은 계속해서 더 높은 수준의 

깨끗함, 정결함이 심판의 기준이 되어 

너희 각자 하나하나를 쪼개는 시대이니 

그 깨끗함, 정결함의 수준으로 

자신의 차원을 계속 높이지 않으면 

섭리사에 남아 있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요 고통이 될 게다. 

지금은 아예 온전해지는 시대이다. 

가면 갈수록 세상은 더러움으로, 

섭리는 깨끗함으로 

양극화 현상을 낳게 될 게다. 

가면 갈수록 더더욱 죄 없이 깨끗한 자, 

더럽지 않고 올바른 생각만 하며 사는 자가 

섭리의 사명자, 지도자로 우뚝 설 것이며 

이는 나이, 섭리에 온 연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사랑아, 하나님의 섭리역사는 

깨끗함, 정결함의 수준이 

곧 사명, 사랑 급이야. 

당장 어제 섭리에 왔어도 깨끗한 자가

섭리에 온 지 오래됐지만 더러운 자보다 

차원, 수준이 높다.

하늘 계급은 그 나이, 연수로 따지는 것이 아닌 

깨끗함과 사랑의 수준으로 따지는 게지. 

(사랑하는 주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다 

청산했다고 생각했던 죄였는데 최근에 그 죄를 더 

깊게 쪼개셔서 분체에게까지 회개하게 하시고, 또 분

명 예전에는 죄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것인데 지금은 

죄라고 인식시키시는 주님을 느꼈습니다. 

주님, 신약에서 성약 이러한 역사적 큰 변화 말고 성

약 한 역사 안에서도 차원이 높아짐에 따라 죄의 기

준, 회개의 방식의 차원도 높아지기도 하나요?) 

회개에도 급이 있다. 

각 죄의 급 따라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해선 

그 죄급에 따른 조건, 의, 사랑, 심정 등이 필요하다. 

그 위에서 간절히 회개하였을 때 

비로소 청산이 되는 것이지 

그 죄를 청산할 만한 

실력도 수준도 안 되는데 

회개시키지 않는다. 

고로 어떤 자가 아무리 100이라는 

죄의 양을 가지고 있어도 

아직은 50 정도만 

느끼고 깨달으며 감당할 수 있으면 

50 정도만 먼저 깨닫게 하여 회개케 한다. 

그런 후 이자가 나머지 50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나머지 50의 죄 또한 깨우쳐 회개케 한다. 

마치 휴거도 100선, 200선, 300선 

한 단계 한 단계씩 오르는 것처럼 

회개 또한 한 번에 모든 죄를 

다 회개하며 청산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회개하게 하지도 않는다. 

모든 만사가 그러하듯 

회개에도, 탕감에도 

다 순서가 있고 이치가 있지. 

고로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이와 같은 말은 굉장한 회개 같아 보여도 

실상은 죄 청산에 그리 큰 효력은 없다. 

차라리 자기 수준에서 

깨달을 수 있는 죄 하나하나씩 

아주 세밀히, 낱낱이 고하여 회개한 후 

자기의 수준 및 실력을 높여 

그 다음 수준 위 나 성자가 

깨닫게 해 주는 죄를 

세밀히 회개함이 나으니라. 

알겠지. 

또한 네 말대로 시대의 흐름, 

말씀의 차원이 변화됨에 따라 

더욱더 온전한 영 휴거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 

그 전엔 죄가 아니었던 것을 

죄로 인식시키며 선포하기도 한다. 

고로 과거의 죄의 기준에서 어서 벗어나 

현재 선생 통해 새롭게 선포하고 있는 

새로운 죄의 기준에 발맞춰 와야만 해. 

현재에 분명히 어떠한 것이 

죄라고 선포하였음에도 

과거 선생 통해 말하였던 

보다 낮은 죄의 기준을 고수하며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섭리인들도 많다. 

이러한 자들은 대개 휴거가 안 되었다. 

휴거의 핵심은 회개다. 

회개로 계속해서 

자신의 차원을 높이며 

휴거를 이루는 것인데 

현재의 죄의 기준을 못 따라오다 보니 

현재 회개도 못 하고 

영의 수준도 과거 그대로이구나. 

사랑아. 

현재의 죄의 기준을 따르며 

현재에 내가 선생 통해 

선포한 말씀을 따르며 행하는 자가 

현재의 휴거를 이루는 것이다. 

현재의 기준을 따라야 

현재의 휴거를 이루는 것이다. 

고로 과거에는 

완전히 깨끗해졌다 생각했던 사람도 

현재의 말씀의 기준에 입각하여 

아직 온전치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금 더 깊이 회개하고 고쳐라. 

알겠지.

(네, 사랑하는 주님. 마지막으로 현재 죄를 통해 사

탄들이 저희를 얼마나 괴롭히며 방해하는지, 또한 죄

가 회개되면 어떻게 되는지 또한 가르쳐 주세요. 더

욱 말끔히 회개하겠습니다.)

현재 아직도 죄 속에 빠져 사는 자는 

그 죄로 인한 사탄의 공격, 유혹이 

과거에 비해 

수억 천만 배쯤 된다고 생각하면 돼. 

왜냐. 

작년까지만 해도 

아무리 너희 각자가 

죄 속에 빠져 산다 한들 

어느 정도까지는 

나와 선생의 이름, 조건 위에서 

크게 보호받았다. 

마치 최고의 의료진과 기계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처럼, 

겨울철 뜨거운 온돌방에서 

어떠한 추위의 여파도 

받지 않고 사는 자처럼 

크게 보호받았다. 

그러나 현재는 

자기 병으로 인한 고통은 

다 자기가 받는 시대이지. 

암이 걸렸으면 

그 어떤 의사의 치유도 없이 

그 암으로 인한 고통을 

자기가 다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이 철저히 자기 관리, 

자기 회개의 시대다. 

이러하니 죄 안 짓는 체질, 

꾸준히 죄를 회개하는 체질이 

배여 있지 않은 자는 

매섭고 시퍼런 죄의 칼날 속에 



매 순간, 매일 고통 받고 있을게다. 

알겠느냐. 

지금은 못 하면 못 하는 만큼 그대로 고통 받고 

잘 하면 잘 하는 대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 가는 시대이지. 

반대로 깨끗해질수록 어찌 되겠느냐. 

죄로 인한 고통이 수억 천만 배 더 늘어났듯 

의 값, 정결함, 깨끗함으로 인한 축복과 행복도 

수억 천만 배 더 늘어났다. 

한 가지 의 값에 백의 축복을 받으며 

한 가지 사랑의 실천에 

100에 해당되는 하늘 사랑을 받는다. 

이와 같이 죄 가운데에서 점점 벗어나며 

스스로를 고치고 정결하게 할수록 

나날이 나 성자, 분체와 일체도 이루며 

더욱더 하늘의 빛을 받아 

영 휴거를 이룬다. 

그 마음속 감격, 기쁨도 

과거와는 비교도 못 할 수준이지. 

나날이 실제적으로 

휴거의 영으로 변화되며 

날마다 나 성자, 분체에게 

한 걸음, 한 걸음 그 영이 다가오는데 

그 영적인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가히 땅의 시름, 

아픔조차 잊어버릴 정도이지. 

사랑아. 

아까도 말했듯 현재의 휴거는 

현재의 회개와 사랑으로 이룬다. 

현재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오며 

오직 현재에 내가 말한 대로 

끊임없이 회개해야만 

그 죗값이 청산되고 복직된다. 

그리고 그렇게 깨끗해지면 깨끗해질수록 

그 영이 아주 신속하게 

휴거의 영으로 변화된다. 

죄가 껴 있으면 휴거를 이룰 수 있겠느냐. 

죄가 껴 있으면 

100선, 200선, 300선 휴거는 고사하고 

매일 매 순간 사탄으로 인한 괴로움, 고통을 

지속적으로 받는다. 

사랑아. 회개는 축복이다. 

고로 분체에게도 회개할 죄는 

반드시 회개하며 

더더욱 사랑과 축복을 누리려 해라. 

알았지. 사랑한다. 

오늘은 현재의 회개와 휴거의 관계에 대해, 

그리고 그 급에 따라 

회개의 급도 나뉜다는 것을 설명한 

성자 주다. 샬롬. 


